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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개정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보고 의무화

• DAXA가 마련한 전용 전산망 통해 사업자 개별 구축 부담 해소

보도 자료(Press Release)

배포일시 26년 8월 27일 보도일시 26년 8월 27일(즉시)

사진 유 ■ 무 □ 쪽수 2쪽(본문2)

DAXA, ‘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’ 개최

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(DAXA)는 금일(27일) 드림플러스 강남에

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(VASP)를 대상으로 ‘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

전산망 구축 설명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「외국환거래법」(이하 ‘개정법’)은 국경 간 

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

하고,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의 종류, 송·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

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. 가상자산을 이용한 

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 체계가 법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

음이다.

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

에 관한 법률(특금법)」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관련 자

료를 중계·집중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가 필수적이다. 오는 12월 3

일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

전 업무의 수행이 제한되므로 신속한 제도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.

이에 DAXA는 업권 전문성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선

제적으로 구축하고, 원활한 보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

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, 보다 효율적인 법령 수범 준비가 가능해 질 

것으로 기대된다.

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"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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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해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

성해 나갈 것“이라고 밝혔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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